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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주  행복에 미치는 구조  계를 검증하 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 자기효능감, 주  행복에 미치는 직 인 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

스는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  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은 자기효능감에 정 인 직

효과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주  행복에 정 인 직 효과가 나타났지만 주  행복에 간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

다. 스트 스는 주  행복에 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으로 학생의 주  행복을 해서는 스트 스와 우울의 완화,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structured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their stress in 
the meditating depression and self-efficacy.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udy looked 
into how stress would directly affect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t was found that the stress would have immediate 
effects o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stress indirectly influences college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in meditating factor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fter the investigation on the immediate 
effects of depression in relation to the self-efficacy,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depression has an immediate 
negative influence on the self-efficacy. Self-efficacy appeared to affect subjective happiness positively and directly. 
However, its indirect effect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was confirmed. Although the study failed to find any direct 
influence of the stress on subjective happiness, it was learned that stress causes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tating factor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subjective happiness can be 
improved by stress and depression relaxation, and improvement of self-efficacy.

Keyword : Stress, Subjective happiness, Depression, Self-effica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요한 과

도기이며, 가치  정립과 미래에 한 계획과 결정에 있

어 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의 
수동 인 생활방식에 익숙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

한 채 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학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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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 확립, 부모로부터 심리  독립, 진로결정 등 
여러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가운데 격하게 변화하는 환

경과 해결해야할 과제 등으로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  
스트 스가 높은 학생들은 정신건강  신체건강이 

좋지 않아서 두통, 경련, 요통, 피로감, 울음, 고함, 비
난, 우울, 분노, 좌 감 등과 같은 심각한 부정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생활 응  행복감을 해하기

도 한다[1,2,3,4,5]. 정혜 (2008)[6]은 우리나라 학생
들의 과반 수 이상이 최근 1년간 정신건강의 문제를 느
끼고 우울증 등 각종 심리  부 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활의 스트 스의 심각성에 해서 보고하

다. 
인간은 권력, 물질, 인간 계, 직업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러한 다양한 

성취의 궁극 인 목표는 행복이다. 이 게 볼 때 인간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기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7]. 
주  행복감이란 개인이 느끼는 심리  행복감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만족도, 행복, 등을 포함하는 
상 개념이며, 자기 자신을 기 으로 재 자신의 상태,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의 체 인 상황을 인정한 기

에 비추어 주 으로 ‘좋다’고 평가, 단하고 있는 상

태이며, 타인이 단하는 객 인 행복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8].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주  행복감은 OECD 26개
국 국가  최하 로 보고되고 있는 것[9]을 볼 때, 청소
년들의 다양한 스트 스 경험과 주  행복의 계를 

확인해 보고, 이러한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주  행복 

수 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여러 연구들은 스트 스가 주  행복에 부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8]하고 있으나 스트 스와 신체

, 심리  부 응의 계가 개인 , 환경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같은 수 의 스트 스 상황이 주어지더라

도 능동 으로 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심리  안녕감

을 상실하고 부 응 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

다고 보고된다[4,10]. 즉 스트 스를 경험할 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 심리  자원에 따라 유연하게 

처하고 응 인 증상을 보이거나 성공 으로 응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트 스와 응사이의 계에

서 완충 혹은 재효과를 갖는 변인들을 고려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11]. 학시 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

행하는 발달단계에 있으며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요한 시기로 학생의 주  행복감은 

개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의 스트 스는 우울, 자

기효능감과 계가 있고[12,1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은 높은 정 인 계가 있으며[14], 취업스트 스가 

높을수록 행복이 낮았다. 주  행복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  자원을 완충하는 요인에 한 연구로 

정서  지원[14], 사회 지지[15] 등이 있으나 부분의 
연구가 일반인을 상으로 행복감에 한 향변인에 

한 연구들로 학생의 스트 스, 우울, 자기효능감  주
 행복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의 스트 스가 그들의 주  행복에 

미치는 직 인 향 뿐 아니라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  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한다. 그리하여 
스트 스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하게 스트 스

를 리하여 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스트 스는 우울에 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스트 스는 자기효능감에 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우울은 자기효능감에 직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4. 스트 스는 주  행복에 직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5. 우울은 주  행복에 직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6. 자기효능감은 주  행복에 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스트 스는 우울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간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우울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간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스트 스는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간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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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학생의 스트 스, 우울, 자기효능감, 주
 행복 간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선행연

구를 토 로 변인들 간의 체 인 련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이론  모형에 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트 스는 삶의 변화에 히 응하지 못하거나 

기상황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신체   심리  반응

으로 인간은 각 발달시기별로 기를 직면하고 응해가

는 과정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며, 발달상의 기를 잘 
극복했을 경우 개인의 성장과 발 을 가져오는 반면에 

개인의 심리  압박  장애물로 작용한다면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행복감을 해할 수 있다[15]. 우리나라 학
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 스 요인으로는 학업, 진로, 
취업, 가정문제, 경제문제 등이 있고, 그 에서도 장래
문제, 경제문제에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6,17]. 스트 스가 높은 학생은 정

신건강  신체건강이 좋지 않고, 두통, 경련, 요통, 목
과 어깨의 뻣뻣함, 피로감과 비난, 강박  섭식, 우울, 분
노, 좌 감,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스트 스가 높은 학생은 정신건강  신체  

건강이 좋지 않고,  자살 등 심각한 부정  사건을 경험

하기도 하고, 학생활 응  행복감을 해한다고 보
고되었다[1,2,3,4].  
우울은 슬 고 불행한 기분으로 언 되기도 하고 일

련의 우울증상 목록들( :우울한 기분, 일상생활에 한 
흥미와 즐거운의 상실 혹은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등이 

일정한 기간 이상 지속되는 증상들)로 구성된 장애범주
인 우울증을 의미하기도 한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DSM-IV)의 우
울증 기 은 상당히 이질 이고 정의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장애로 야기되고 있다

[18]. 우울한 학생들은 자기 경험의 왜곡을 통해 거부
와 상실, 실패 등의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19]. 학시기에 경험하는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인 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 생활 등 
여러 역에서 응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서  문제

로부터 시작하여 행동  신체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 

장애를 래할 수 있다[20]. 이러한 우울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스트 스, 자아존 감, 안녕감, 자기효능
감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으며[12], 학생의 스트

스와 우울은 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1,22].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에 한 확신 는 자신감, 구

체 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한 신념

으로[23], 특정한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을 잘 조직하는 능력과 이행할 수 있는 단

이라고 할 수 있다[24].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이나 개
인의 삶에 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인지 인 지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  는 부정  정서에 반응

하여[24], 개인의 주  행복에 직 인 향을 미치

게 된다[14,26,27,28].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한 부정 인 평가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

제도 회피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개인의 행복감이 하되게 된다[29,30]. 자기
효능감은 스트 스와 우울을 조 하는 요한 변인으로 

같은 스트 스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그 상황을 다

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스트 스에 한 해결가

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24]. 임선  등(2010)[13]의 학
생을 학생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 스 정도, 우울, 자
기효능감과의 상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

트 스 정도는 낮고 우울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삶을 리게 된다면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

는 내재된 욕구들이 충족되고, 이로 인하여 기쁨, 즐거운 
등의 정 인 정서와 만족스러움으로 인하여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31]. 특히 학생들은 학생활 응, 
인 계, 취업 등의 스트 스로 인해 주 으로 행복

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한국인의 행복지수
는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주
 행복감은 100  만 에 64.3 으로 OECD 26개 

국가  최하 로 기록하 다고 보고되었으며[9], 박혜
숙(2012)[32]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의 주  행복

은 5  만 에 3.24 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
생의 주  행복감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의 행복감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행복은 높은 정

 상 계가 있으며[26,27], 학생의 스트 스가 높

을수록 행복감은 낮았다고 보고[15,27]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련성을 

종합해 보면 주  행복은 스트 스에 향을 받을 뿐 

아니라 우울  자기효능감에도 향을 받는 변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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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그러나 이들 변인간의 구조  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한 가설  계에 근거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3.1.1 주관적 행복 

주  행복은 개인이 자기 자신  집단 는 사회의 

포  상황을 인정한 기 에 근거하여, 주 으로 ‘좋
다’고 평가, 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타자가 진단하는 
객  행복감과는 독립된 개념임을 의미한다. 즉, 주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한 질  수 을 얼마나 

좋게 단하는 정도이며, ‘인간의 삶에 한 총체  평

가’이다. 주  행복을 평가하기 해 Lyubomirsky와 
Lepper(1999)[33]이 고안한 내 기 , 동료, 행복한사람, 
불행한 사람 등의 4가지 기 과 비교하여 행복감을 측정

한 것으로 조사 상자들이 세계와 자신에 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주  

행복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812로 
나타났다. 

3.1.2 스트레스

스트 스 척도는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 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34]이 개발한 척도를 요인분석을 통
해 단축형으로 개발한 지각된 스트 스 척도(The 
Perceived Stress Scale : PSS)로 이정은(2005)[35]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각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측할 수 없고, 통

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는지에 한 내용
으로 재 경험되는  스트 스 수 에 한 직 인 질

문으로 어떤 특정 사건 경험보다는 일반 인 상황과 맥

락에 을 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로 
‘  없음(0) ’, 거의 없음 1 , 가끔 2 , 자주 3 , 매
우 자주 4 의 5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인 4, 5, 7, 8번 문항은 역채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
석결과 .746으로 나타났다.

3.1.3 우울 

우울에 한 측정도구는 Beck(1961)[36]이 개발하고 
이 호와 송종용(1991)[37] 번안한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 다.  BDI 척도
는 정서  6문항, 인지  5문항, 동기  5문항  생리  

5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 에서 3 의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

을수록 우울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846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846으로 나타났다.

3.1.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한 문항은 김아 (1997)[38]이 사용
한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은 문항은 자신감 8문
항, 자기조 효능감 11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며, 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817로 나타났다.  

3.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학 내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심으로 

편의추출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연구
자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을 직 만나서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 다. 설문자료는 연구 목  이외

에 다른 목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가 원하

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서면
화된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참여 상자에 한 윤리  

보호를 최 화하 다. 

3.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G지역에 치한 4년제 3개의 
학에 재학 인 학생이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부
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 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37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을 하여 SPSS 20.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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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ntent n % Variable Content n %

gender
Male 182 48.4

Monthly
average
income

< 20 99 26.3
Female 194 51.6 20 ~ 30 137 36.4

Grade

Grade 1 85 22.6 30 ~ 40 87 23.1
Grade 2 110 29.3 >40 53 14.1
Grade 3 106 28.1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Nonresponse<300 17 4.7
Grade 4 65 20.0 100~200 44 12.1

Department

Engineering 70 18.6
200~300 94 25.8

Medicine 41 10.9
Education 30 8.0 300~400 94 25.8

Social 96 25.5 400~500 56 15.3
business 84 22.3

>500 60 16.4
Humanities 56 14.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n=376)

Variable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Stress
Stress 1 .33 3.67 1.96 .55 .078 .354
Stress 2 .33 4.00 1.84 .60 .158 .311
Stress 3 .00 4.00 1.86 .75 .004 .097

Depression

Depression 1 .75 3.00 1.97 .75 .163 -1.226
Depression 2 .75 3.00 2.06 .72 -.066 -1.069
Depression 3 .75 3.00 2.00 .66 .070 -.654
Depression 4 .60 3.00 2.32 .65 -.709 -.543

Self-efficacy
Self-efficacy 1 1.88 4.38 3.04 .42 .235 .271
Self-efficacy 2 1.91 4.82 3.30 .47 .209 .591
Self-efficacy 3 1.60 4.60 3.07 .49 -.106 .393

Subjective 
happiness

Subjective happiness 1 1.00 5.00 3.72 .95 -.489 -.243
Subjective happiness 2 1.00 5.00 3.61 .95 -.214 -.472
Subjective happiness 3 1.00 5.00 3.38 .89 -.360 -.155
Subjective happiness 4 1.00 5.00 3.24 .84 .055 .525

Table 2.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다. 조사 상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다. 주요변수들에 한 다변량 정
규성을 확인하기 하여 기술통계  왜도, 첨도를 산출
하 다.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 다. 설문문항들을 구조방정식에 사용하기 하여 
문수백(2009)[39]에서 제시한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하 문항별 평균평 을 산출하여 측

정변수로 사용하 다. 연구모형  가설의 검증을 해 
AMOS 로그램에 의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

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는 홍세희(2000)[40]에 
의하면, GFI,TL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합도이고, 
RMSEAsms .05이하이면 좋은 합도이고, 05~.1사이이
면 합한 것으로, Hu & Bentler[41]에 의하면 SRMR은 
RMR을 표 화시킨 지표로 모형의 합도지수가 

.08보다 작으면 합한 모형이다. 모형의 합도는 

[40,41]에서 제시한 기 을 용하여 분석하 으며,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ootstrapping방법에 의하여 유
의성을 검증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특성

조사 상자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  백분율

을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생의 

여학생은 194명(51.6%), 남학생은 182명(48.4%)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110명(29.3%)로 가장 많았으며, 공은 
사회과학이 96명(25.5%)가장 많았고, 경 학, 공학, 인
문학, 의료보건학, 교육학 계열 순으로 많았다. 한달 용
돈은 20~30만원이 137명(36.4%)로 많았고, 월평균 가계
소득은 200~300만원, 300~400만원이 각각94명(25.8%)
로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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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pothetical path model

4.2 측정모형 검증

표집된 자료의 결측치는 성질에 따라 분석결과의 일

반화 가능성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계

열평균 방법을 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 다. 구조방정
식 모형을 용하기 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

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구조
방정식의 정상분포조건인 왜도의 값 3미만, 첨도의 
값 10미만(Kline, 2010)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을 제시한 측정모형은 Fig.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Fig. 1에서 제시한 가설 으로 구성한 측정모형을 검

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 합도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검증결과 GFI, TLI, 
CFI은 .90이상,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합

도이고, .05∼.1 사이이면 합[41]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SRMR은 RMR을 표 화시킨 지표로 모형의 

합지수가 .08보다 작으면 합한 모형[42]이다. 분석
결과, TLI .915, CFI .943, RMSEA .069(Lo .058, Hi 
.080), SRMR .0399로 나타나 [39,40]에서 제시한 합
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ble. 4에서와 같이 모형의 합도와 더불어 모
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에 해 표 요인 재값이 .5
이상으로 나타났고,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악
한 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두 .50이상, 개념 신뢰도
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한 Table. 5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 간 
상 계의 크기가 -.414~.324로 나타나 요인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을 갖는 취업스트 스 

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요인은 별타당성을 갖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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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DF P CMIN/DF TLI CFI SRMR RMSEA(.069)

197.973 71 .000 2.788 .915 .943 .067
LO HI

.058 .080

Table 3. Measurement model of goodness of fit

Variable standard loading standard error dispersion 
extraction index

conception
Reliability

Stress

Stress 1 0.542 0.220

0.755 0.900Stress 2 0.852 0.102

Stress 3 0.792 0.211

Depression

Depression 1 0.698 0.712

0.535 0.821
Depression 2 0.783 0.529

Depression 3 0.836 0.434

Depression 4 0.765 0.396

Self-efficacy

Self-efficacy 1 0.469 0.140

0.780 0.911Self-efficacy 2 0.698 0.116

Self-efficacy 3 0.752 0.104

Subjective 
happiness

Subjective happiness 1 0.870 0.219

0.608 0.854
Subjective happiness 2 0.886 0.194

Subjective happiness 3 0.671 0.436

Subjective happiness 4 0.448 0.566

Table 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tool

Variable Stress Depression Self-efficacy Subjective
 happiness

Stress 0.755***

Depression .324 0.535***

Self-efficacy -.058 -.078 0.780***

Subjective happiness -.228 -.414 .080 0.608***

***p<.001,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5. Correlation betwween lat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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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DF P CMIN/DF TLI CFI SRMR RMSEA(.069)

197.973 71 .000 2.788 .915 .943 .067
LO HI

.058 .080

Table 6. Measurement model of goodness of fit

Fig. 2. Measurement model of standarization path-coefficient 

Hypothesis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C.R. P

Stress → Depression .919 .664 9.691 ***
Stress → Self-efficacy -.103 -.309 -3.151 .002
Depression → Self-efficacy -.066 -.273 -2.867 .004
Depression → Subjective  happiness -.478 -.474 -5.877 ***
Self-efficacy → Subjective  happiness 1.029 .247 3.380 ***
Stress → Subjective happiness -.037 -.027 -.341 .733
***p<.001

Table 7. path-coefficient of the Measurement model 

4.3 구조모형 분석

4.3.1 구조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분석을 한 구조모형은 Fig. 2와 같이 제
시하 으며, 구조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구조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TLI=.915, 
CFI=.943, RMSEA=.069(Lo .058, Hi .080), SRMR= 
.067로 나타나 TLI, CFI가 .90이상, RMSEA .10이하, 

SRMR이 .08이하로 나타나  [41] [42]에서 제시한 합
도 기 에 부합되어 합도 지수에서 구조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직접효과 검증

구조모형에서 산출된 경로계수의 직 효과 추정치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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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effect
Unstandardized Coefficient

Total effects(B) Direct effects(B) Indirect effects(B)

Stress → Depression .919 *** .919 *** .000

Stress → Self-efficacy -.164 *** -.103 ** -.061 **

Depression → Self-efficacy -.066 *** -.066 ** .000

Depression → Subjective happiness -.546 *** -.478 *** -.068 **

Self-efficacy → Subjective happiness 1.029 *** 1.029 ** .000

Stress → Subjective happiness -.645 *** -.037 -.068 ***

Path effect 
standardized Coefficient

Total effecst(B) Direct effects(B) Indirect effects(B)

Stress → Depression .664 *** .664 *** .000

Stress → Self-efficacy -.490 *** -.309 ** -.181 **

Depression → Self-efficacy -.273 *** -.273 ** .000

Depression → Subjective happiness -.542 *** -.474 *** -.068 **

Self-efficacy → Subjective happiness .247 *** .247 ** .000

Stress → Subjective happiness -.462 *** -.027 -.436 ***

**p<.01, ***p<.001 

Table 8. Test result of Mediating effect

먼 ,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 스는 우울에 직 인 정 효과

(CR=9.69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어 스트
스로 인하여 우울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스트 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 스

는 자기효능감에 부 인 직  효과(CR=-3.151 p<.01)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은 채택되
었다. 한 우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자기효능감에 부 인 직  효과

(CR=-2.867, p<.01)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우울이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은 채택되었다. ‘가설 1’과 ‘가설 3’의 검증을 통해 스트
스와 우울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 스, 자기효능감  우울이 
주  행복에 미치는 직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 스가 

주  행복감에 미치는 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우울은 주  행복감에 부  직

효과(CR=-5.877, p<.001)가 검증되어 우울정도가 높
을수록 주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주  행복감에 미치는 

직 효과(CR=3.380, p<.001)는 정 으로 나타나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주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4.3.3 간접효과 검증

부스트랩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우울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미치는 간 효과, 
그리고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미치는 간 효과를 검증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스트 스가 우울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

효과의 검증결과, 스트 스는 자기효능감에 직  효과

뿐만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간 효과(β=-.181 p<.01)가 
검증되어 스트 스는 우울에는 직 으로는 정 인 향

을 미쳐고 우울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는 부 인 향을 

나타내어, 스트 스가 우울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간

효과가 있다는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우울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미치는 

직간  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주  행복에 부

인 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

하여 주  행복에 부 인 간 효과(β=-.068, p<.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자기효

능감으로 인하여 주  행복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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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가 주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β=-.436, p<.01)에 간 인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즉,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모형의 직잡 효과의 검증을 통하여 학

생의 스트 스는 주  행복에 직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간 으로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

며, 우울은 주  행복에 직 으로 부정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자기효능감은 주  행복에 

직  향을 미치는 정  요인임을 확인하 다. 그
리고 우울은 자기효능감에 직 으로 부정  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으며, 학생의 스트 스는 우울과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주  행복에 향을 주는 변인

으로 스트 스, 우울, 자기효능감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
들이 상자의 주  행복과 어떤 계를 갖는지 구조

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
에서 밝 진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하여 시사 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스트 스는 우울과 자기효능

감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스트 스가 주  행복에 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스트 스는 우울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간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가설 7’이 채택되었고, 나아
가 스트 스는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주  행복

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
다. 따라서 학생의 스트 스는 간 으로 주  행

복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학생의 

스트 스는 학생의 주  행복에 부정  요인임을 확

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의 취업스트 스가 

학생의 행복감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15]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주  행복감이 높고, 

취업스트 스가 높을수록 주  행복감이 낮았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26]와도 유사하 다.
우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 인 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은 자기효능감에 부 인 직 효과가 나타나 우

울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게 나타나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Bandura(1997)[42]는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인과 계가 있음을 제시하 는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실패는 상황 인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수행

의 결장요인을 평가할 때 스스로에게 특별히 하지 

않으며 이들은 성공에 한 자기의 향을 부정 으로 

보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으로[43], 우울
이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주  행복에 미치는 직  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주  행복에 정 인 직 효

과가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자기효능감이 주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14,26,27,2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주  행복을 

향상시키고, 정 인 사고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주  

행복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정 인 요인이라는 것

을 확인하 다. 
우울이 주  행복에 미치는 직  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은 주  행복에 직  효과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우울은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주  행복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주  행복감은 개인이 생

활 속에서 주 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은 
유 과 환경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개인

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가능하다고 제시하 다[44]. 이
러한 결과는 각 개인의 주  행복을 증진하기 해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 우울과 같은 내  요인을 

정 인 방향으로 동기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생의 스트 스

는 주  행복에 직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우

울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생
의 주  행복의 향상을 도모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의 주  행

복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스트 스의 완화, 우울감소, 
자기효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결론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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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스트 스 감소는 학생의 주  

행복 향상에 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조 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로그램  

스트 스 처 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  집단 
상담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울 감소는 자기효능감과 주  

행복을 향상시키는 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멘토·멘티
로그램 활성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바람직한 정서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 인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주
 행복에 정 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신감 회복 로그램, 리더
쉽 향상 로그램,  정  사고 가지기 로그램 등을 

학 생활 동안 상담과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 기에 면담 등 심층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학교의 분포를 고려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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